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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프란트가 소개된 후 부분 무치악 혹은 완전 무치악의 많은 환자에게 기능 회복을 도와 주었다. 그러나 임프

란트 식립 후 골 유착되는 3-6개월 치유기간 동안 부분 무치악 상태로 있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, 신체적

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. 특히 치조골 증대술(bone augmentation)이나 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을 시술한 부

위에 가해지는 틀니에 의한 하중은 골 융합을 방해할 수 있으며, 또한 2-4주간 틀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

있는데 이는 환자로 하여금 더욱 일상생활을 지내기 힘들게 할 수 있다.

최근 들어 임프란트 식립 후 즉시 기능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. 이에 반해 보조

임프란트는 영구 임프란트에 하중을 가하지 않고 즉시 기능이 가능하다. 임프란트 시술 후 3-10일 이내에 보조

레진 치아를 장착하여 저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, 골이식 부위와 식립 되어 있는 영구 임프란트를 조기 부하로부

터 보호하며, 또한 이런 시술이 활발이 시행되면 영구 임프란트의 즉시 기능의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. 

본 교실에서는 상악 무치악 40대 여성환자와 40대 남성환자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MDI회사의

IMTEC과 메가젠의 intermezzzo implant의 보조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임시틀니를 하지 않고 레진 계속 가공의

치를 사용하여 환자로 하여금 기능성 및 심미성을 회복하여 다소의 만족도를 얻어 이에 발표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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